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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재난 예·경보 ‘경계’ 단계 발령
- 서·남해 내만 및 제주 연안 등 8개 해역 고수온 주의보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7월 21일(화) 18시부로 고수온

재난 예·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현재단계) → 심각 1단계 → 심각 2단계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16시를 기해 서·남해 내만과 제주 연안의

8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올해 ‘경계’ 단

계는 작년(7월 9일)보다 12일 늦게 발표되었는데, 이는 늦은 장마로 인해

예년보다 수온 상승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다.

    * 주요 연안 수온(7월 20일 13시 기준) : 함평 석두(28.2℃), 해남 북일(27.4℃), 

장흥 사촌(28.0℃), 여수 여자(27.8℃), 여수 신월(27.6℃), 사천 비토(26.8℃), 제주 

중문(25.5℃), 제주 김녕(25.1℃)

   ** 주의보: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하였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재난 예·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통해 현장 대응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정부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양식 품종과 현장의 수온을

고려한 어장관리요령을 어업인에게 안내하는 등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된 해역의 어업인분들께서는

사료 공급을 줄이거나 중지하시고, 대응 장비 점검 등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지방정부와 함께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조기

출하, 긴급 방류,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며 고수온 대응 애로



사항을 적극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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